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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 경산시와 농지
임대수탁사업-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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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산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권익현 경산청도지사장(왼쪽서 두번째)과 조현일 경산시장(왼
쪽서 세 번째).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 제공

[대구=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 경산청도지사(지사장 권익현)는 28일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경산시와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익현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장과 조현일 경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농지를 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계약을 시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과 개인

이 경산시에 기부하고, 그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접목한 '고향을 잇다'

캠페인 추진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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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시에 토지를 소유한 부재지주가 농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고향사랑기부

제를 알게 되고, 기부로 이어지게 된다면 기부금 증가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익현 지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사에 방문한 농지 임대인들에게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고 경산

시와 함께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면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180만원을 기탁하

고, 경산시 교육정책 확대를 위해 장학금 300만원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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